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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2015 년 말, 위안부문제에 관한 한일정부간합의가 성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한일 

양방에서 이를 무효화하려는 적지않은 역학이 작용하고 있어, 장래가 불투명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간합의를 둘러싼 해석이 양극으로 나뉘어, 합의 후의 문제가 

해결을 향해가고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근거 또한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합의는 

최종결착이며, 완전히 결착지어졌으므로, 앞으로 일절 이를 문제삼아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할수 없는 경우에는 이제 그 해결 방법을 찾기 

어렵다」라는 주장이 있다. 한편으로, 「당사자나 그 지원운동측이 요구한 『법적 

책임』도, 이에 기초한 『배상』도 인정되지 않는 불충분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합의는 무효다」라는 주장도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쿄대학 한국학연구부문은, 위안부합의와 이를 둘러싼 주장에 대해 

이를 일도양단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정부간합의에 혼을 담아 살려내어갈 

것인가를 과제로 본심포지엄을 기획하였다. 연구와 활동분야, 또 입장과  생각이 다른 

전문가가 모여 의견을 교환하는 것을 통해, 좀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기 위한 일보를 

내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심포지엄은, 서로가 한 곳에 모여 의견을 들으며 

이해하는 것을 통해 의견의 차를 메우고, 위안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혜를 나누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일관계 및 한국연구를 전공하는 교내 학생들 뿐만 아니라, 

교내외의 많은 분들의 참가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해 깊게 고찰함과 동시에 한일관계의 

장래에 대해 함께 생각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프로그램】 

 

Ⅰ 제 1 세션          종합 사회  나가사와 유코 長澤裕子(도쿄대학) 

① 13 시～13 시 10 분  개회 인사 기미야 다다시 木宮正史(도쿄대학) 

 



② 기조 보고 13 시 10 분~14 시 10 분   

이원덕 李元徳(국민대학교 재단이사) : 「화해・치유 재단」설립과 그 방향 

와다 하루키 和田春樹(도쿄대학 명예교수) : 「한일정부간합의를 완성시키고 개선할 

길을 생각하다」 

 

Ⅱ 제 ２세션 「위안부합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14 시 15 분～15 시 45 분 

사회 기미야 다다시 

패널리스트  

와타나베 미나 渡辺美奈（ＷＡＭ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자료관 WAM 女たちの戦争と

平和資料館） 

기시 도시미쓰 岸俊光（마이니치 신문） 

하코다 데쓰야 箱田哲也（아사히 신문） 

남기정 南基正（서울대학교） 

오태규 呉泰奎（한겨레 신문） 

김창록 金昌禄(경북대학교) 

 

Ⅲ 제 3 세션 「화해・치유재단」에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15 시 55 분～17 시 25 분 

사회 도노무라 마사루(도쿄대학) 

우스키 게이코 臼杵敬子（일본의 전후책임을 확실히 하는 모임 日本の戦後責任をハッ 

キリさせる会） 

하나부사 도시오花房俊雄（「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후쿠오카 네트워크「慰安婦問 

題」に取り組む福岡ネットワーク） 

요시자와 후미토시 吉澤文寿（니가타 국제정보대학） 

박철희 朴喆煕（서울대학교） 

한혜인 韓恵仁（성균관대학교） 

정재정 鄭在貞（서울시립대학교） 

남상구 南相九（동북아시아역사재단） 

 

 

제 3 세션 총괄 17 시 25 분～18 시 25 분 

사회 기미야 다다시  

제 1・2 세션 등단자 전원 

 

폐회사 

 


